
통계로 본 서울 노동구조 및 직장인 자화상
(e-서울통계 79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서울 고용노동의 구조 변화에 대한 주요특징과 직장인들의 직업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통계지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고용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고용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교육정도 등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 및 서울 직장인들의 직업관 등을 통계자    

료로 살펴보고, 노동구조 변화와 직장인 자화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1.『요 약』

2.『노동구조의 변화』

3.『직장인 자화상』

❍ 주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회조사'임.

- 활용된 자료는 가장 최근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원통계의 작성 특성에 따라 자료마다 활용가능한 시계열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분석대상 연령이 일부 다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   

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바람.



본문에서 주로 활용된 자료설명

❍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전국 표본조사구 약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 제외

※서울은 매월 표본 조사구 약 4,000가구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가구당 평균 2.3명 정도)을 조사함.

- 조사대상 기간(시점)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그 다음 주 1주간에 조사를 실시 

- 조사주기 : 월(매월)

- 작성년도 : 시도별 자료는 1989년부터 공표(전국 자료 최초작성년도는 1963년)

1999년 5월이전자료는 구직기간 1주기준이고, 1999년 6월부터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 함께 발표(년 주기로는 2000년 이후)

-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분류 및 용어 정의

․만 15세이상인구(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 단 군인(직업군인, 상 근예비역 표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 취업자 : ①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  

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구직기간 4주 기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함.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  

            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며, 지표의 성격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시점), 조사대상 연령 등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지난 1주일」은 2013. 5. 4. ～ 2013. 5. 1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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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약

(2003년→2013년 노동구조의 변화)

• (경제활동인구) 지난 10년 새 32만6천명(6.5%) 증가, 2003년 498만1천명 → 2013년 530만7천명

‣남성 5만5천명 증가(2,921천명→2,976천명), 여성 27만1천명 증가(206만명→2,331천명)

• (고용률)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 2003년 59.2%→2013년 59.8%(남성69.7%, 여성 50.7%)

•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 2003년 304만6천명 → 2013년 321만3천명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13만명 증가(986천명→1,116천명), 여성은 3만7천명 증가(206만명→2,097천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년새 22만8천명 증가하여 2013년 80만2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25.0%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42.7%), 재학 및 진학준비(28.1%), 연로(13.9%), 취업준비(3.6%)

• (취업자 연령 구조) 55세이상 취업자 2012년부터 청년층(15~29세) 추월하기 시작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43만명 증가하여 2013년 101만8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첫 100만 넘어

‣ 15~29세 취업자 10년 새 28만6천명 감소하여 2013년 88만1천명으로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

‣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55세이상이 20.0%로 서울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중․고령층

< 15~29세 청년층 취업 구조 >

• (취업자) 2009년(96만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88만1천명)에는 80만명대로 하락

• (고용률) 20대초반(20~24세)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 : 2003년 52.2%→ 2013년 42.1%

• (학력상태) 15~29세 인구 중 학력상태가 재학 중인 인구 비율 : 1990년 33.3% → 2010년 51.2%

• (대학 교육의 목적) 학생이 대학교육을 원하는 이유  1위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 (가장 선호하는 직장)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적기관이 42.4%(국가기관 23.9%, 공기업․공사 18.5%)

• (고용형태별 구조)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2003년 7:3 → 2013년 8:2

• (산업별 구조) 2013년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90.6%, 제조업 9.3%

• (직업별 구조)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전문직․사무직 취업자가 49.9%로 절반 차지

• (학력별 구조) 전체 취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 2003년 39.4%→2013년 52.1%, 2013년 처음으로 절반 넘어

• (주당 평균취업시간)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2003년 49.2시간 → 2013년 43.2시간

(2013년 직장인 자화상)

• (고용 안정성) 만19세이상 취업자 65.1% “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 느껴‘

‣ 직장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남성(67.2%)이 여성(62.4%)보다 고용불안 더 느껴

• (일․가정 우선도) 일과 가정생활 중 58.7%는 일 우선, 10.0%는 가정생활 우선, 31.3%는 둘다 비슷

‣ 가정생활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견해 역시 남성(66.4%)이 여성(48.3%)보다 더 뚜렷

• (직업 선택요인)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수입(35.3%), 안정성(25.9%) 순

•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률 27.5%, 불만족 22.9%, 보통 49.6%

‣ 근로여건 중 만족률은 인간관계(40.2%)에서 가장 높고, 불만족률은 임금(41.1%)에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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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계로 본『노동구조의 변화』

1.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경제활동인구10년 새 32만6천명(6.5%) 증가 : 2003년 498만1천명 → 2013년 530만7천명

➜ 남성 5만5천명 증가(2,921천명→2,976천명), 여성 27만1천명 증가(206만명→2,331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2003년 62.1%(男 74.8%, 女 50.0%) → 2013년 62.3%(男 72.7%, 女 52.6%)

고용률 : 2003년 59.2%(男 71.2%, 女 47.9%) → 2013년 59.8%(男 69.7%, 女 50.7%)

□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했거나 일은 하지 않았지만,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경제활동참가(취업+실업)라고 하는데, 2013년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0만7천명으

로 2003년 498만1천명에서 10년새 32만6천명(6.5%) 증가함.

○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206만명에서 233만1천명으로 10년 새 27만1천명(13.2%) 증

가하였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292만1천명에서 297만6천명으로 5만5천명(1.9%) 증가함.

□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

활동참가율은 2013년 62.3%로 10년 전인 2003년(62.1%)과 비슷한 수준임.

○ 2013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2.7%로 여성(52.6%)보다 20.1%p 높음.

□ 또한,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13년 현재 59.8%로 2003

년 59.2%, 2005년 60.3%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여전히 70%를 넘지 못하는 수준임.

○ 남성 고용률은 2013년 69.7%로 여성(50.7%)보다 19.0%p 높음.

※ 2012년 주요국의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 한국(64.2%), 미국(67.1%), 일본(70.6%), 호주(72.3%)

<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단위:천명, %, %p)

구 분
경제활동인구(천명)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전체 성 별 연 령 별 학 력 별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이상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2000년 4,917 2,908 2,009 1,408 2,944 565 1,112 2,226 1,579 61.3 74.6 48.8 58.2 (60.9) 70.4 46.7 
2003년(A) 4,981 2,921 2,060 1,281 3,094 606 898 2,125 1,959 62.1 74.8 50.0 59.2 (62.6) 71.2 47.9 
2005년 5,135 2,969 2,167 1,235 3,213 686 902 2,179 2,055 63.3 75.3 52.0 60.3 (64.3) 71.5 49.6 
2010년 5,180 2,971 2,208 1,033 3,283 864 742 2,037 2,401 61.8 73.0 51.2 58.9 (63.4) 69.1 49.2 
2011년 5,252 2,999 2,252 1,045 3,292 915 715 2,027 2,510 62.5 73.7 52.0 59.7 (64.6) 70.0 50.0 
2012년 5,258 2,972 2,286 986 3,283 991 712 1,961 2,586 62.3 73.0 52.3 59.7 (64.6) 69.6 50.4 
2013년(B) 5,307 2,976 2,331 964 3,295 1,048 669 1,880 2,758 62.3 72.7 52.6 59.8 (64.9) 69.7 50.7

10년새
(A, B) 

증 감 326 55 271 -317 201 442 -229 -245 799 0.2 -2.1 2.6 0.6 -1.5 2.8

증감율 6.5 1.9 13.2 -24.7 6.5 72.9 -25.5 -11.5 40.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구직기간 4주기준임.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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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 : 2003년 304만6천명 → 2013년 321만3천명

➜ 남성 13만명 증가(986천명→1,116천명), 여성 3만7천명 증가(206만명→2,097천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10년 새 22만8천명 증가하여 2013년 80만2천명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비중 2013년 25.0%,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및 가사 42.7%, 재학 및 진학준비 28.1%, 연로 13.9%, 취업준비 3.6%

□ 만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사․육아,

학생, 연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쉰 사람’ 등이 포함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304만6천명에서 2013년 321만3천명으로 10년 새 16만7천명(5.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 98만6천명에서 2013년 111만6천명으로 10년 새 13만명

(13.2%) 증가, 여성은 2003년 206만명에서 2013년 209만7천명으로 3만7천명(1.8%)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인구는 2013년 80만2천명으로 2003년 57만4천

명에서 10년새 22만8천명(39.7%) 증가했으며,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음.

○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대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8.8%에서 

2013년 25.0%로 증가하여 비경제활동 인구 중 대졸이상 학력이 4명중 1명꼴임.

○ 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과 고학력 은퇴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배경으로 보임.

□ 또한, 2013년 상반기 통계(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42.7%는 육아 및 가사, 28.1%는 재학 및 진학준비,

13.9%는 연로 등의 순이며, 3.6%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분포>
구 분 계 성 별 연 령 별 교육정도별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이상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2000년 3,097 991 2,107 1,330 980 787 1,273 1,304 521

2003년(A) 3,046 986 2,060 1,148 989 909 1,228 1,244 574

2005년 2,980 976 2,004 1,048 959 973 1,210 1,164 607
2010년 3,205 1,098 2,107 1,134 954 1,117 1,229 1,226 751
2011년 3,147 1,070 2,078 1,080 917 1,150 1,233 1,194 721
2012년 3,184 1,101 2,083 1,073 909 1,202 1,184 1,268 732

2013년(B) 3,213 1,116 2,097 1,069 887 1,259 1,170 1,242 802

10년새
(A, B) 

증감 167 130 37 -79 -102 350 -58 -2 228

증감율 5.5 13.2 1.8 -6.9 -10.3 38.5 -4.7 -0.2 39.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구직기간 4주 기준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와 실업자가 아닌 자로 취업자가 아닌 자 중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의사는 있으되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가사․육아, 학생, 연로,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쉰 사람 등이 포함됨
 - 활동상태 : 재학 및 진학준비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조사대상주간에 공ㆍ사립학교 등에 다님),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 통학(취업을 위하여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다님), 취업준비(혼자서 집이나   
                 도서실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포함.  기타는 심신장애, 군입대대기, 결혼준비, 쉬었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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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자 연령 구조

55세이상 취업자 2012년부터 15~29세 청년층 추월하기 시작, 2013년 처음으로 100만명 넘어서

➜ 55세이상 취업자 10년 새 43만명 증가 : 2003년 58만8천명 → 2013년 101만8천명

➜ 15~29세 취업자 10년 새 28만6천명 감소 : 2003년 116만7천명 → 2013년 88만1천명

2013년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취업자(전체 취업자 중 55세이상 취업자 20.0% 차지)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 취업자는 줄어드는 반면, 55세이상 취업

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를 추월하였으며, 2013년

에는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취업자 중 20%를 차지함.

□ 통계에 따르면, 55세이상 연령층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55세이상 취업자 수는 2003년 58만8천명에서 2013년 101만8천명으로 지난 10년 

새 43만명(73.1%)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55세이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도 2003년 12.4%에서 2013년에는 20.0%로 전체 취업자 5명 중 1명이 55세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핵심 노동계층인 30~54세 취업자 수는 2003년 299만7천명에서 2013년 319만

8천명으로 10년 새 20만1천명(6.7%) 증가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63.1%에서 62.7%로 소폭 감소함.

○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03년 116만7천명에서 2013년 88만1천명으로 10

년 새 28만6천명(-24.5%) 줄어들면서 취업자 통계작성이래 처음으로 80만명대로 

하락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2003년 24.6%에서 2013년 

17.3%로 감소함.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취업자 추이> < 연령구조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p)
구 분 취업자 수 구성비

전 체 15~29세 30~54세 55세이상 15~29세 30~54세 55세이상
1989년 4,271 1,532 2,456 283 35.9 57.5 6.6 
1993년(A) 4,631 1,502 2,742 386 32.4 59.2 8.3 
2003년(B) 4,753 1,167 2,997 588 24.6 63.1 12.4 
2005년 4,890 1,124 3,097 668 23.0 63.3 13.7 
2010년 4,936 945 3,159 831 19.1 64.0 16.8 
2011년 5,012 958 3,170 883 19.1 63.2 17.6 
2012년 5,036 903 3,177 956 17.9 63.1 19.0 
2013년(C) 5,097 881 3,198 1,018 17.3 62.7 20.0 
10년새
(B, C)

증 감 344 -286 201 430 -7.3 -0.4 7.6
증감율 7.2 -24.5 6.7 73.1 - - -

20년새
(A, C) 

증 감 466 -621 456 632 -15.1 3.5 11.7

증감율 10.1 -41.3 16.6 163.7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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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층(15~29세) 취업구조

15~29세 취업자 2009년(96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13년에는 88만1천명

20~24세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하여 2013년 42.1%, 청년층 취업자 중 가장 큰 감소

15~29세 중 학력상태가 재학 중인 인구가 절반 넘어 : 1990년 33.3% → 2010년 51.2%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는 공적기관이 42.4%(국가기관 23.9%, 공기업․공사 18.5%)

□ (청년층 취업자) 15~29세 취업자 2009년(967천명)부터 100만명 아래로 떨어져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은 15~29세 사이 연령층의 인구를 말하는데, 청년층

(15~29세) 취업자 수는 1989년 153만2천명, 1991년 156만9천명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9년 96만7천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3년

에는 88만1천명으로 관련 통계작성이래 최저 수준임.

○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은 1989년 35.9%에서 전반적인 햐향곡

선을 그리기 시작해 1998년 28.2%로 처음으로 20%대에 들어섰으며, 2010년 

19.1%, 2012년 17.9%에 이어 2013년에는 17.3%까지 하락함.

< 취업자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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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3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전국단위 공표), 시도별 자료는 1989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함.

□ (20대~24세 취업자) 20대 초반 고용률 10년 새 10.1%p 하락, 청년층 취업자 중 가장 큰 감소

○ 15~29세 청년층을 10대후반(15~19세), 20대초반(20~24세), 20대후반(25~29세)으로 

연령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특히 20

대 초반(20~24세)에서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15~29세 취업자가 10년 동안 28만6천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20~24세 취업자 수는 

2003년 42만5천명에서 2013년 25만7천명으로 10년 새 16만8천명 줄어, 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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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감소 중 58.7%(28만6천명 중 16만8천명)에 해당함.

○ 또한, 20대 초반 고용률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1993년에는 20대 초반 

인구 중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이 60.0%였으나, 2003년 52.2%로 줄었으며,

2013년엔 42.1%로 줄어 지난 10년 새 20대 초반 고용률이 10.1%p나 감소함.

15~19세 고용률은 9.8%→6.7%, 25~29세 고용률은 7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청년층(15~29세) 연령대별 고용률> <청년층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 %p)

구  분
취업자 고용률

15~29 15~29
세 15~19 20~24 25~29 세 15~19 20~24 25~29

1989년 1,532 192 576 764 47.3 16.5 62.1 66.7 
1993년(A) 1,502 138 608 756 49.1 14.6 60.0 68.5 
2003년(B) 1,167 64 425 679 48.1 9.8 52.2 70.2 
2005년 1,124 58 388 679 49.2 9.5 52.8 72.4 
2010년 945 45 254 646 43.6 7.0 43.1 69.6 
2011년 958 52 257 649 45.1 8.0 44.5 72.1 
2012년 903 48 252 603 43.9 7.9 42.6 70.5 
2013년(C) 881 39 257 584 43.3 6.7 42.1 69.5 
10년새
(B, C)

증감 -286 -25 -168 -95 -4.8 -3.1 -10.1 -0.7
증감율 -24.5 -39.1 -39.5 -14.0 

20년새
(A, C)

증감 -621 -99 -351 -172 -5.8 -7.9 -17.9 1.0 
증감율 -41.3 -71.7 -57.7 -22.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한편, 중․고령자의 취

업은 증가하는 등 취업 현장에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학업기간이 길어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

업준비기간 연장 등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음.

□ (청년층 인구) 15~29세 인구 10년새 49만2천명 감소, 55세이상은 87만3천명 증가

○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의 영향으로 15~29세 인구는 2003년 256

만5천명에서 2013년 207만3천명으로 지난 10년 새 49만2천명(19.2%) 감소함.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 : ‘70년 3.05명→’82년 2.05명→‘02년 1.00명→’12년 1.06명

○ 반면, 55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부터 15~29세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지난 10년새 87만3천명(56.1%) 증가하여 2013년 242만9천명임.

※ 기대수명(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생존연수로서 평균수명임)

        : 2000년 78.8세(남성 75.8세, 여성 81.7세) → 2011년 82.7세(남성 79.3세, 여성 8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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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및 55세이상 인구(주민등록) 추이> <청년층 인구(내국인 인구)>    (단위 : 천명, %)
3,317

2,565
2,435 2,407 2,379 2,360 2,310 2,257

2,187
2,125 2,073

1,065

1,556
1,688 1,740 1,828 1,900

1,991
2,150

2,235
2,333

2,429

`93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15~29세

55세이상

(단위:천명)

구 분
주민등록인구(내국인)

전 체 0~14세 15~29 세 30~54세 55세이상
인 구 (청년층) 15~19 20~24 25~29

1993년(A) 10,889 2,467 3,317 936 1,195 1,187 4,040 1,065
2003년(B) 10,174 1,787 2,565 651 925 989 4,267 1,556
2010년 10,313 1,435 2,257 673 665 918 4,471 2,150
2011년 10,250 1,383 2,187 657 670 859 4,444 2,235
2012년 10,195 1,337 2,125 636 684 805 4,401 2,333
2013년(C) 10,144 1,291 2,073 613 690 769 4,350 2,429

10년새
(B, C) 

증 감 -30 -496 -492 -38 -234 -220 84 873

증감율 -0.3 -27.7 -19.2 -5.9 -25.3 -22.2 2.0 56.1
20년새
(A, C) 

증 감 -746 -1,175 -1,244 -323 -505 -417 310 1,364
증감율 -6.8 -47.6 -37.5 -34.5 -42.2 -35.2 7.7 128.0 

*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구관련 통계는 추계인구, 총조사인구, 주민등록인구가 있고, 통계의 포괄범위, 작성기준, 작성방법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이용에 유의해야함.

  - 본자료에서는 주민등록인구(내국인)를 활용하였으며, 2010년말 기준부터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인구에 포함하여 집계함

□ (청년층 학력상태) 청년층 인구 중  중․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상태가 절반이상을 차지

○ 청년층 노동시장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있는 관계로 학교교육과 노동

시장 진출입이 겹치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

○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15~29세 청년층 중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재학 중

인 인구가 1990년에는 33.3%였으나, 2000년 45.0%, 2010년 51.2%로 증가하여 

1990년도에는 10명 중 3명의 청년이 재학(휴학) 상태에 있었으나, 2010년에는 10

명 중 5명이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대학진학률(등록자 기준) : 1990년 27.1% → 2013년 70.7%

○ 15~29세 청년층의 연령별로 학력상태를 살펴보면, 20대 초반 인구의 재학 비중 증가가 두

드러지게 나타남. 15~19세 인구 중 재학(휴학) 상태는 1990년 75.1%에서 2010년 89.8%로 

증가, 20~24세 인구 중 재학 상태는 1990년 22.8%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에는 62.8%까지 증가하였으며, 25~29세 인구 중 재학 상태는 4.2%→15.1%로 증가함.

<대학진학률(전국)> <서울 15~29세 청년층 학력상태>            (단위 : %)

27.1% 

62.0% 

75.4% 
70.7% 

'90년 '00년 '10년 '13년

구 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15~29세 내국인)

청년층 인구
(15~29세 계)

15~19세 20~24세 25~29세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계 재학 졸업 기타

1990년 100.0 33.3 66.5 0.2 100.0 75.1 24.8 0.2 100.0 22.8 77.0 0.1 100.0 4.2 95.6 0.2 

2000년 100.0 45.0 54.9 0.1 100.0 84.9 15.1 0.1 100.0 50.0 49.9 0.1 100.0 11.2 88.7 0.1 

2010년 100.0 51.2 48.7 0.1 100.0 89.8 10.1 0.0 100.0 62.8 37.2 0.1 100.0 15.1 84.8 0.1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보도자료」교육통계서비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내국인)」국가통계포털
   - 대학진학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대학등록자/당해년도 졸업자 × 100, 대학등록자 기준 대학진학률임
   - 재학에는 휴학 포함, 졸업에는 중퇴, 수료 포함됨(학업기간을 마쳤다는 의미).
   - 기타는 학력 미상이나 미취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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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대학교육 목적) 학생이 대학교육을 원하는 이유 1위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 2012년 15세이상 서울거주 학생 중 4년제 대학교이상의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

한 비율은 91.6%(이중 32.4%는 석사이상 원해)로 나타남.

○ 이처럼 학생들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목적으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4.5%로 가

장 많았음.

○ 이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 개발

(35.9%), 학력차별 분위기(12.7%) 등

의 순으로 나타남.
0.3%

3.3%

3.4%

12.7%

35.9%

44.5%

기타

주위의 기대

인격, 교양을 쌓기 위해

학력 차별 분위기

능력과 소질 개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자료: 통계청 '2012 사회조사'

대학이상교육을기대하는 목적(학생 응답)

□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 15~29세 청년 10명 중 4명이상이공적 일자리 원해
○ 2013년 서울 15~29세 청년층이 선호

하는 직장으로는 공적기관이 42.4%

(국가기관 23.9%,공기업․공사 18.5%)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 대기업 20.9%, 전문직기업 9.7%,

자영업 8.6%, 외국계기업 8.5%, 해외 취

업 3.5% 등의 순임.

□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은퇴 시기)65~69세 > 60~64세 > 60세미만 > 70세이상 순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시기는 중․고령층이 생각

하는 시기보다 다소 빠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이 

생각하는 적정은퇴시기는 65~69세(36.4%),

60~64세(25.0%), 60세미만(21.6%), 70세이

상(17.0%) 순으로 나타난 반면,

○ 55세이상 연령층은 65~69세(39.2%), 70

세이상(28.3%), 60~64세(21.3%), 60세미

만(11.2%)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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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상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구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 2003년 7 : 3 → 2013년 8 : 2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10년 새 95만2천명 증가, 임시 및 일용직은 27만8천명 감소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절반 넘어, 2003년 47.2%→2013년 63.0%

□ 서울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

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는 2003년 

142만명에서 2013년 109만1천명으로 10년 새 32만9천명(23.2%) 감소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29.9%에서 2013년 21.4%로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0년새 24만1천명 감소, 무급가족 종사자는 8만8천명 감소.

□ 또한,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2003년 

333만3천명에서 2013년 400만6천명으로 10년 새 67만3천명(20.2%)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2003년 70.1%에서 2013년 78.6%로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10년 새 95만2천명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직 근

로자는 27만8천명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함.

○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03년에는 상용근로자가 47.2%, 임시 및 일용직이 52.8%를 

차지했으나, 2013년 상용근로자가 63.0%로 크게 증가했으며, 임시 및 일용직은 37.0%로 감소함.

< 종사상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추이 >    (단위:천명, %) <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구성 >

구  분
계 비임금 임금

근로자 자영
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2003년(A) 4,753 1,420 1,173 247 3,333 1,572 1,280 480
2005년 4,890 1,368 1,155 213 3,522 1,640 1,329 553
2010년 4,936 1,203 1,025 178 3,733 2,096 1,214 422
2011년 5,012 1,169 997 172 3,843 2,268 1,166 409
2012년 5,036 1,138 975 163 3,898 2,366 1,136 396
2013년(B) 5,097 1,091 932 159 4,006 2,524 1,116 366
10년새

(A, B)

증감 344 -329 -241 -88 673 952 -164 -114
증감율 7.2 -23.2 -20.5 -35.6 20.2 60.6 -12.8 -23.8 

63.0 % 

47.2 % 

27.9 % 

38.4 % 

9.1 % 

14.4 % 

2013년

2003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상지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  
  - 임금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대상주간에 18시간이상 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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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별 취업자 구조

2013년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90.6%, 제조업은 9.3% 차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8년새 11.5%(47만5천명) 증가하여 2013년 461만8천명

➜ 이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가장 많이 늘어, 8년 새 31.9%(50만4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는 8년 새 26만7천명(36.0%) 감소하여 2013년 47만4천명

□ 산업별 취업자의 분포는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년 414만3천명에서 2013년 461만8

천명으로 47만5천명(11.5%) 증가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같은기간 74만1천명

에서 47만4천명으로 26만7천명(36.0%) 감소함.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와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 그 외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와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는 증가함.

○ 이중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가 8년 새 50만4천명(31.9%)늘어 가장 많이 증가함.

□ 비중으로 보면,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가 90.6%(4,618

천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조업 취업자 9.3%(474천명), 농업 및 광업 0.1%(6천명) 순임.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년 84.7%에서 2013년 90.6%로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사업 및 개인․공공서비스 비중이 2005년 32.3%에서 2013년 40.9%로 크게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는 2005년 15.2%에서 2013년 9.3%로 감소함.

< 산업별 취업자 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

취업자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기타
(농업, 광업 등)

건설업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
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
․통신․금융

취업자
2005년(A) 4,890 741 4,143 418 1,424 1,581 720 6
2010년 4,936 532 4,397 374 1,340 1,894 790 7
2011년 5,012 517 4,489 378 1,320 1,966 824 7
2012년 5,036 506 4,523 353 1,319 2,026 826 7
2013년(B) 5,097 474 4,618 331 1,331 2,085 871 6

구성비 2005년 100.0 15.2 84.7 8.5 29.1 32.3 14.7 0.1
2013년 100.0 9.3 90.6 6.5 26.1 40.9 17.1 0.1

8년새
(A, B)

증감 207 -267 475 -87 -93 504 151 0
증감율 4.2 -36.0 11.5 -20.8 -6.5 31.9 21.0 0.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8년 개정) 기준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산업 :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을 의미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 부동산업 및 임대업(L)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 교육서비스업(P)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국제 및 외국기관(U)  
   * 전기·운수·통신·금융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 운수업(H)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 금융 및 보험업(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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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별 취업자 구조

2013년 전체 취업자 중 관리직․전문직․사무직 취업자(254만8천명)가 49.9%로 절반 차지

➜ 직업별 분포: 전문직(26.9%), 사무직(20.8%), 판매직(13.5%), 단순노무직(11.6%) 순

➜ 8년 새 전문직(31.9%) 및 사무직(30.1%) , 판매직(-11.9%) 및 기능직(-31.2%)은 

□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전체 취업자 중 49.9%로 절

반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취업자의 직업은 관리직 2.2%(113천명), 전문직 26.9%(1,373천명), 사무

직 20.8%(1,062천명), 서비스직 10.3%(526천명), 판매직 13.5%(689천명), 기능직 

8.2%(417천명), 기계직 6.3%(323천명), 단순노무직 11.6%(589천명) 등으로 분포됨.

○ 2005년과 비교해서 보면, 지난 8년 동안 취업자가 증가한 직업은 전문직 31.9%(332천

명), 사무직 30.1%(246천명),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직 4.9%(15천명) 각각 증가한 반

면, 관리직 29.4%(47천명), 서비스직 10.4%(61천명), 판매직 11.9%(93천명), 기능원 및 

관련직 31.2%(18만9천명) 각각 감소함.

○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문가 및 사무직군 증가, 생산의 고도화와 기

계화로 인하여 블루칼라 직업 중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줄어드는 반

면,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종사자는 소폭 늘어나고 있음.

<취업자 직업별 구성>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

0.1% 

11.6% 

6.3% 

8.2% 

13.5% 

10.3% 

20.8% 

26.9% 

2.2%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기계직

기능직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구 분 계 관리
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취업자
2005년(A) 4,890 160 1,041 816 587 782 4 606 308 587
2010년 4,936 175 1,251 865 549 701 8 467 306 614
2011년 5,012 143 1,292 975 549 662 9 477 316 589
2012년 5,036 122 1,284 1,038 555 654 11 459 322 592
2013년(B) 5,097 113 1,373 1,062 526 689 6 417 323 589

구성비 2005년 100.0 3.3 21.3 16.7 12.0 16.0 0.1 12.4 6.3 12.0 
2013년 100.0 2.2 26.9 20.8 10.3 13.5 0.1 8.2 6.3 11.6 

8년새
(A, B)

증감 207 -47 332 246 -61 -93 2 -189 15 2
증감율 4.2 -29.4 31.9 30.1 -10.4 -11.9 50.0 -31.2 4.9 0.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7년 개정) 기준,  직업이란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기능별 종류 의미함.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리자 :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및 정보통신 전문가, 교육전문가, 법률 및 행정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 예)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관련, 금융, 보험, 법률관련 사무직 등 예)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의료보조 서비스직 등, 예)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통신 판매 관련직 등, 예)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등, 예)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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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

취업자 중 대졸이상 비중이 52.1%(265만4천명)로 2013년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넘어서

➜ 대졸이상 취업자 10년 새 78만2천명 증가 : 2003년 187만2천명 → 2013년 265만4천명

➜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 : 2003년 39.4% → 2013년 52.1%

□ 취업자 가운데 대학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2013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

로 나타남.

□ 전체 취업자 중 대졸이상의 취업자 비중이 1993년 26.9%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4%로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49.4%였으며, 2013년에는 

52.1%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취업자의 가장 주요 학력층이 됨.

○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은 1993년 73.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3년 60.6%, 2012년 

50.6%, 2013년 47.9%임.

□ 지난 10년동안 학력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대졸이상 취업자는 2003년 187만2천

명에서 2013년 265만4천명으로 10년 새 78만2천명(41.8%) 증가함.

○ 반면, 고졸 취업자는 2003년 201만4천명에서 2013년 179만7천명으로 10년 새 21

만7천명(10.8%) 감소

○ 중졸이하 취업자는 2003년 86만8천명에서 2013년 64만6천명으로 10년 새 22만2천

명(25.6%) 감소함.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 <교육정도별 취업자 추이>     (단위:천명, %, %p)

구 분
취업자 구성비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9년 4,271 1,451 1,931 889 100.0 34.0 45.2 20.8 
1993년 4,631 1,161 2,226 1,244 100.0 25.1 48.1 26.9 
2003년(A) 4,753 868 2,014 1,872 100.0 18.3 42.4 39.4 
2005년 4,890 864 2,052 1,974 100.0 17.7 42.0 40.4 
2006년 4,906 844 2,010 2,052 100.0 17.2 41.0 41.8 
2010년 4,936 703 1,932 2,300 100.0 14.2 39.1 46.6 
2011년 5,012 682 1,924 2,405 100.0 13.6 38.4 48.0 
2012년 5,036 683 1,865 2,488 100.0 13.6 37.0 49.4 
2013년(B) 5,097 646 1,797 2,654 100.0 12.7 35.3 52.1 

10년새
(A,B)

증감 344 -222 -217 782 0.0 -5.6 -7.1 12.7

증감율 7.2 -25.6 -10.8 41.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졸이상은 4년제미만과 4년제이상 모두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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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당 평균취업시간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 2003년 49.2시간 → 2013년 43.2시간

취업시간대별 분포 : 36~44시간(36.5%), 45~53시간(24.6%), 54시간이상(20.1%), 36시간미만(17.3%)

□ 2013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2시간으로 1993년 52.7시간, 2003년 49.2시

간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10년 전 대비 평균 6.0시간 감소함.

□ 전체 취업자 중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45시간 미만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003년 55만6천명에서 2013년 88만4천명으로 10년새 32만8천명(59.0%) 증가

○ 36~44시간 취업자는 2003년 105만3천명에서 2013년 185만8천명으로 10년새 80만5천명(76.4%) 증가

○ 45~53시간 취업자는 2003년 124만6천명에서 2013년 125만2천명으로 10년 새 6천명(0.5%) 증가

○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3년 182만3천명에서 2013년 102만6천명으로 10년 새 79만7천명(43.7%) 감소함.

□ 2013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36~44시간 취업자가 36.5%(185만8천명),

45~53시간 24.6%(125만2천명), 54시간이상 20.1%(102만6천명), 36시간 미만 17.3%(88

만4천명) 순임.

○ 2003년에는 54시간 이상 취업자가 38.4%(182만3천명)로 가장 많았으며, 45~53시간 

26.2%(124만6천명), 36~44시간 22.2%(105만3천명), 36시간미만 11.7%(55만6천명) 순.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주당평균 취업시간별 취업자 >      (단위:천명, %)

56.5

52.7

49.2 47.7
45.4

44.2 44.6
43.2

'89년 '93년 '03년 '05년 '10년 '11년 '12년 '13년

(단위:시간) 구 분
취업시간 별 구분

전체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일시
1~17
시간

18~35
시간

36~44
시간

45~53
시간

54시간
이상

휴직자

취업자
(천명)

1989년 4,271 302 76 226 3,936 528 881 2,527 32
1993년 4,631 398 126 272 4,176 715 1,230 2,231 57
2003년(A) 4,753 556 180 376 4,122 1,053 1,246 1,823 75
2005년 4,890 618 194 424 4,183 1,239 1,271 1,673 89
2010년 4,936 685 216 469 4,174 1,504 1,329 1,342 77
2011년 5,012 859 224 635 4,076 1,531 1,313 1,232 77
2012년 5,036 667 210 457 4,289 1,723 1,372 1,194 80
2013년(B) 5,097 884 205 680 4,135 1,858 1,252 1,026 79

구성비
(%)

1989년 100.0 7.1 1.8 5.3 92.2 12.4 20.6 59.2 0.7 
2003년(A) 100.0 11.7 3.8 7.9 86.7 22.2 26.2 38.4 1.6 
2013년(B) 100.0 17.3 4.0 13.3 81.1 36.5 24.6 20.1 1.5 

10년새
(A, B)

증감(천명) 344 328 25 304 13 805 6 -797 4
증감율(%) 7.2 59.0 13.9 80.9 0.3 76.4 0.5 -43.7 5.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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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계로 본 직장인『자화상』

1. 고용의 안정성

19세이상 서울 직장인(취업자) 65.1%는“평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 느껴”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은 남성(67.2%)이 여성(62.4%)보다 더 느끼고 있음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19세이상 취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평소 직장(직

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65.1%(매우 불안 21.8%, 약간 불안 43.3%)로 나타났으며, 불안

함을 느낀다는 응답은 남성이 67.2%인데 비해 여성은 6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생활에서 고용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19세이상 서울취업자들의 고용불안은 2011년 61.4%에서 2013년 65.1%로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5.3%p(2011년 57.1% → 2013년 62.4%) 증가였고, 남성은 2.7%p(2011년 

64.5% → 2013년 67.2%) 증가하였음.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한다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19세이상 취업자)>

<직장을 잃거나 바꿔야한다는 불안을 느끼는 정도>
(19세이상 취업자 응답)             (단위 : %)

불안함을

느낀다

65.1%

불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34.9%
2013년

구 분

계 불안함 불안함

느낌
매우
불안

약간
불안

못느낌
별로 

불안안함
전혀

불안안함

2013

년

전체 100.0 65.1 21.8 43.3 34.9 29.6 5.2 

남성 100.0 67.2 23.5 43.7 32.8 28.2 4.6 

여성 100.0 62.4 19.6 42.8 37.6 31.5 6.1 

2011

년

전체 100.0 61.4 19.9 41.5 38.6 31.0 7.6 

남성 100.0 64.5 20.3 44.2 35.4 28.9 6.5 

여성 100.0 57.1 19.4 37.7 42.9 33.9 9.0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대상(만19세이상 취업자) :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   
      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 자.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및 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들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됨.
  - 질문 : 귀하는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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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우선도

19세이상 서울 직장인(취업자) 절반이상이“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

현재 직장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 58.7%, 가정 우선 10.0%, 둘다 비슷 31.3%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남성 취업자(66.4%)가 여성(48.3%)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고용불안을 반영한 듯 만19세이상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 

한다고 응답했으며, 일 우선은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지 물었더니,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8.7%(주로 일 우선 29.4%,

대체로 일우선 29.3%)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우선이란 이들

은 10.0%에 불과하였으며,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31.3%였음.

○ 이러한 응답결과는 2011년(일우선 58.2%, 가정생활 우선 9.7%, 둘다 비슷 32.1%)

과 비슷한 수준임.

□ 특히, 남성 직장인들이 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남성 취업자 중 66.4%는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 이어서 26.3%는 

일과 가정생활 둘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7.3% 순임.

○ 여성 취업자 중 48.3%는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고 응답, 이어서 38.1%는 

일과 가정생활 둘다 비슷하다,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는 13.6% 순임.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하는 정도 >
(19세이상 취업자) 

< 일과 가정생활 중 우선하는 정도 >
(19세이상 취업자 응답)             (단위:%)

일우선
58.7%

가정생활

우선
10.0%

둘다 비슷
31.3%

2013년

구 분

계 일 둘 다 가정생활

우선
주로 

일 우선
대체로 
일 우선

비 슷
우선

대체로 
가정생활 

우선

주로 
가정생활 

우선

2013

년

전체 100.0 58.7 29.4 29.3 31.3 10.0  8.0 2.0 

남성 100.0 66.4 32.2 34.2 26.3  7.3  6.0 1.3 

여성 100.0 48.3 25.6 22.7 38.1 13.6 10.7 2.9 

2011

년

전체 100.0 58.2 28.8 29.4 32.1  9.7  7.5 2.2 

남성 100.0 65.5 32.2 33.3 28.2  6.3  4.4 1.9 

여성 100.0 47.6 23.9 23.7 37.7 14.6 11.9 2.7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질문 : 귀하는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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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선택 요인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1위는 “수입”이고, 다음으로 안정성>적성․흥미 순

직업선택 시 수입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견해 증가 : 2002년 21.7% → 2013년 35.3%

직업선택 시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견해는 소폭 감소 : 2002년 31.4% → 2013년 25.9%

□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

입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이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수입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직업의 안전성 25.9%, 적성․흥미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보람이나 자아성취 7.0%, 발전성이나 장래성 7.0%로 현저히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이적으로 볼 때,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임.

○ 2002년의 경우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7%로 안정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 31.9% → 2009

년 33.2% → 2013년 35.3%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직업선택 시 수입을 선호한다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안정성을 추월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됨.

○ 반면, 안전성은 2002년 31.4% → 2013년 25.9%로 소폭 줄었으며, 수입에 이어 두 번

째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인임.

□ 또한, 적성․흥미는 2002년 18.3%에서 2009년 11.8%로 줄었으나, 2013년 19.1%로 증가

하여 최근들어 직업의 적성이나 흥미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요인>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단위:%)

구 분 계 안정성 수입
적성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명예, 명성)

2002년 100.0 31.4 21.7 18.3 9.5 16.5 2.6

2006년 100.0 30.0 31.9 13.4 7.6 11.3 5.8 

2009년 100.0 30.0 33.2 11.8 10.0 8.2 6.7 

2011년 100.0 29.6 36.2 15.6 6.5 6.3 5.9

2013년 100.0 25.9 35.3 19.1 7.0 7.0 5.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에 모르겠음 포함, 2011년 조사대상은 13세이상이고, 나머지자료는 15세이상임.
  - 질문 :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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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 27.5%, 불만족 22.9%, 보통 49.6%

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 : 인간관계(40.2%), 하는일(34.6%), 성희롱 방지노력(34.5%) 순

불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 : 임금(41.1%), 복리후생(33.3%), 직장에서의 장래성(29.5%) 순

□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직장인들은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27.5%에 

불과했으며, 근로여건 중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2013년 서울 직장인(지난 1주일 2013. 5. 4. ～ 2013. 5. 10.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직장의 전반적인 근로여건(일, 임금, 인사, 장래성, 근

로시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만족한다는 응답은 27.5%이고, 불만족 22.9%, 보통 49.6%로 응답함.

□ 또한, 근로여건별 만족도를 물은 결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률이 가

장 높고, 소득(임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여건별로 만족률이 높은 순위는 인간관계(40.2%), 하는일(34.6%), 성희롱 방지

노력(34.5%), 근무환경(29.4%) 등의 순으로 만족률이 높고,

○ 불만족률이 높은 근로여건은 임금(41.1%), 복리후생(33.3%), 직장에서의 장래성

(29.5%), 근로시간(25.9%) 등의 순임.

<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정도 >       < 직장의 근로여건(분야별)에 대한 만족정도 >  (단위:%)

구 분 2013년 근로여건별 만족정도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음

근
로
여
건
별

인간관계 100.0 40.2 45.9 12.7 1.3 

하는일 100.0 34.6 48.9 15.6 0.8 

성희롱방지노력 100.0 34.5 48.9 5.9 10.7 

근무환경 100.0 29.4 46.8 21.6 2.1 

근로시간 100.0 25.7 47.1 25.9 1.2 

직장내교육훈련 100.0 24.6 52.5 14.0 9.0 

직장에서의 장래성 100.0 21.6 44.2 29.5 4.8 

복리후생 100.0 19.1 44.2 33.3 3.4 

인사관리 100.0 18.4 55.3 21.2 5.0 

임금(일에 비해) 100.0 16.7 41.2 41.1 1.0 

* 출처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지난 1주일 동안 임금근로자로 일한적이 있는 자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일자리 만족정도는 근로여건의 모든 근로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임.
 - 근로여건 설명 :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인간관계(상하, 동료간) 


